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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교육정보채널, 양육역량과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가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

해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의 학부모교육참여패널 4차년도(2020년) 조사에 참여한 초등학교 4학년 자녀

를 둔 어머니 3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모형 적합도와 주요 변인 간 경로를

확인하고, 효과분해 및 부트스프래핑을 이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차

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을 주된 자녀교육정보채널

로 이용하는 어머니는 오프라인 채널을 주로 이용하는 어머니보다 양육역량이 높았고, 양육역량이 증가할수록

학부모역할 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취업모의

경우,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을 이용하면 양육역량이 증가하고 그 결과 학부모역할 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

반면 비취업모의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 이용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양육역량이 높을수록 학부

모역할 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 이 연구는 자녀교육정보의 가치와 가용성이 점차 증가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

하여 학부모역할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의 활용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직업역할과 학부모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역할과중을 경험하는 취업모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정보채널, 양육역량,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취업모, 다집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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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모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기점으로

학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고, 자녀의 진

급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새로운 역할수행 과

제에 직면한다. 특히 자녀교육을 향한 관심이

지대한 한국사회에서 학부모는 교육의 수요자

면서 공급자이고(이강이, 최인숙, 2012), 주로

여성이 도맡아온 지위(이성숙, 임성택, 2018;

이종각, 2014)라는 점에서 어머니가 지각하는

학부모역할은 무게감을 가진다. 더욱이 초등

학교 4학년은 고학년 전이기로서 어머니는 자

녀의 학교생활과 학업을 조력하는 과정에서

더욱 늘어난 학부모역할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어머니들은 자녀가 4

학년에 진급한 후 부담감과 불안이 늘어났다

고 밝히며, 4학년 시기는 5, 6학년을 대비하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어머니가 관여하는 비중

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최정아,

이재림, 김영선, 2021).

학부모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와 관련된 자녀교육정보의 습득이 중요하다.

부모라는 조건 자체가 양육정보를 찾는 핵

심 동기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Walker,

2012), 학부모역할 역시 방대한 자녀교육정보

를 기반으로 수행됨을 유추할 수 있다. 학부

모는 자녀의 학교, 사교육 기관, 교육 정책과

교육 트렌드 등 자녀의 학업과 입시 전반에

걸친 교육정보를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습득한

다(강문정, 강대중, 2017). 이러한 교육정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통되는데, 대표적으로

자녀의 학교, 주변 학부모와 같은 오프라인

채널, 소셜미디어 또는 온라인 카페와 같은

온라인 채널, TV나 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

채널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정보채널

은 오프라인 구전 채널이나 대중매체 채널로

이원화되어 다루어져 왔으나(Rogers, 1999), 오

늘날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 기기

의 보급에 따라 온라인 채널 역시 핵심적인

정보채널로 인식된다. 영유아를 둔 부모가 기

관 방문 등의 면대면 정보 습득만이 아니라

소셜네트워킹을 활용한 가속화된 정보 습득을

추구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자녀를 지원하는

양육이 보편화되었고(민정원, 권미경, 윤지연,

2014),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초등학생 자

녀를 양육하는 학부모가 자녀교육정보를 찾기

위해 이용하는 정보채널의 고유한 영향에 주

목하도록 이끈다.

학부모는 특정 채널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정보채널을 선택하는

것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서(Hardy, 1982) 학부모는 다양한

개인적 요구와 상황, 비용과 장점 등을 고려

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결정한다. 그

러나 학부모로서 어떠한 정보채널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알려진 바가 없

다. Jang, Hessel과 Dworkin(2017)은 부모가 육아

정보를 얻기 위해 점점 더 정보통신기술의 사

용에 의지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넘어 학령기 및 청소년기 자

녀를 둔 부모가 어떤 채널과 기술을 사용할

때 더 도움을 얻는지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뜻에 동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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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추세를 반영하

여, 자녀교육정보채널을 학부모가 자녀의 교

육과 관련있는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활용

하는 채널로 정의하고, 주된 자녀교육정보채

널로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을 이용하는 학

부모와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학부모의 자녀교육정보채널 선택은 학

부모역할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어머니가 자녀교육을 비롯한 양

육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을 이용할 때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감소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채널을 사용하여 정보를 추구하는 어머니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연구는 어머니가 정서적

안정과 유능감의 경험을 밝혔다고 보고하였다

(Xie, He, Burnett, & Cheng, 2021). 또 다른 연

구에서는 어머니의 블로그 채널 사용이 양육

스트레스 경감에 유의한 간접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하였다(McDaniel, Coyne, & Holmes,

2012). 유사한 맥락에서 대중매체는 접근이 용

이하고 친숙한 정보채널이란 점에서 부모의

양육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및 교육 전

략으로 채택되고 있다(Sanders & Prinz, 2008).

반면 오프라인 채널의 대표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주변 학부모를 통해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남을 유지하고 교류함에 따라

과도한 학습정보에 노출되고 부담과 경쟁의

식을 느낀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김수지 등,

2015). 강문정과 강대중의 연구(2017)에 따르면

어머니가 학부모 네트워크에서 자녀 학습에

대한 고민을 나누면서 도움을 얻고, 학원으로

부터 유용한 교육정보를 얻을 때 안도감을 경

험하기도 하지만, 비교경쟁으로 불안감이 커

지고 심리적 갈등을 겪는다고 지적하였다. 다

만 일각에서는 어머니들의 대중매체를 향한

불신(Dobele, Fry, Rundle-Thiele, & Fry, 2017)과

소셜미디어에서의 비교심리(Chae, 2015; De los

Santos, Amaro, & Joseph, 2019)를 지적하며 오

히려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의 사용이 역할

스트레스의 해소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하는

등 연구 결과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

한 검증이 요구된다.

기존 연구를 토대로 어머니의 자녀교육정보

채널과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사이의 연관성을

예측할 수 있으나, 이들 관계를 설명하는 구

체적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려진 바가 적

다. 역할 스트레스는 그 역할에서 비롯된 과

제와 변화가 자신의 지식이나 기술, 능력을

넘어설 때 발생한다(Hong & Liu, 2021). 효능감

이 낮은 개인은 특정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것을 도전이 아닌 위협으로 인식하고 높은 정

서적 각성과 스트레스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Bandura, 1982). 즉 학령기 자녀를 둔

양육자이자 학부모인 어머니가 충분한 양육역

량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학부모역할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

낄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어머니가 지각하는

역량과 숙달감은 주어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믿음을 형성하여 스트레스

를 능숙히 다루고 해소할 수 있도록 이끈다

(Raikes & Thompson, 2005). 선행연구들은 어

머니의 양육역량(Bloomfield & Kendall, 2012;

Hong & Liu, 2021)과 가족역량(Gleeson, Hsieh,

& Cryer-Coupet, 2016)이 낮을수록 양육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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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역량은 어머니의 정보습득과

이용 양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양육역량

이란 긍정적 양육과 관련된 능력이자,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을 의미한다(정계숙, 최은실, 2013; Johnson,

Berdahl, Horne, Richter, & Walters, 2014).

Bandura(1982)는 효능감의 기반이 되는 주요

출처로 숙달과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 등

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에서 정보를 찾을 때 경험하게 되는 요소

들과 공통점을 갖는다. 예를 들어 온라인 커

뮤니티에 올라오는 교육정보와 더불어 다른

학부모의 성공담이나 양육 방법의 공유는 부

모에게 대리적 경험과 설득의 요소를 제공하

며 효능감의 향상을 이끌 수 있다(김미혜, 김

희진, 2007). 또한 여성학 분야에서는 정보통

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한 온라인 채널이

활발한 정보공유의 장(場)이자 사회적 자본으

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여성, 특히 어머니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는 주요 도구로 기능

해왔다고 바라본다(Madge & O’Connor, 2006;

Mądra-Sawicka, Nord, Paliszkiewicz, & Lee, 2020).

즉, 정보습득은 양육역량 함양의 주요방식이

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정보습득을 위한 매

체 선택은 양육역량의 변화를 이끌 가능성이

있다.

어머니는 미디어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

하는 동시에 자기주장을 펼치고 다른 어머니

와 소통하며 스스로에게 권한을 부여해가는

주체로 인식된다(Valtchanov, Parry, Glover, &

Mulcahy, 2014). 자녀교육정보채널과 양육역량

의 직접적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

루어지지 않았으나, 유사한 맥락에서 어머니

의 육아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참여(김미혜,

김희진, 2007),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채널

사용(Rahayu & Haningsih, 2021)과 대중매체를

통한 육아정보 노출(Filik-Uyanık & Demircan,

2021)은 양육역량의 증진을 촉진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Jang과 동료들(2017)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가 뉴스나 이메일을 통해 양육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소통하는 경우 양육효

능감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렇

듯 기존의 선행연구는 어머니의 정보습득이

양육역량 함양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었

으며, 온라인 및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습득이

양육역량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자녀교육정보채널과 학부모역할 스트레

스의 관계를 양육역량이 매개할 가능성을 보

여준다. 다만, 자녀교육정보채널과 양육역량의

직접적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

지 않은 바, 이 연구는 자녀교육정보채널과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의 관계를 양육역량이 매

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했을 때, 어머니가 온라

인 및 대중매체 채널을 사용하여 자녀교육정

보를 탐색하는 것은 양육역량의 향상을 이끌

고, 이는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의 감소로 이어

지리란 예측을 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여

지가 존재한다. 미디어 관련 연구들은 개인이

선택한 미디어의 영향력에서 개인차가 있음을

가정하고, 그 효과를 달라지게 하는 개인의

특성을 밝히고자 시도해왔다(Valkenburg, Peter,

& Walther, 2016).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직접적

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의미를 넘어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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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수행,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는 점에서 어머니의 주요 특성 중 하나로 인

식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사회의 어머니를

향한 이상화된 담론 중 하나는 전문지식과 광

범위한 기술을 바탕으로 다방면으로 헌신하는

집중적 모성(intensive mothering; Hays, 1996)이

라고 할 수 있다. 집중적 모성 이데올로기에

는 어머니는 자녀 중심이어야 하고, 전문가처

럼 지도하며 일관된 지적 자극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 녹아있다(Rizzo, Schiffrin,

& Liss, 2013). 집중적인 어머니 역할은 어머니

의 정보력을 전제로 실현되고, 시간과 에너지

사용에 대한 압력을 형성한다.

그러나 취업모의 경우 집중적 모성의 기대

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과 시간이 충분하

지 않기에 때로 내면의 갈등을 경험하고, 때

로는 주변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느낌을 받는

등 더 많은 복잡성을 경험할 우려가 제기된다

(Haslam, Tee, & Baker, 2017; Lamar, Forbes, &

Capasso, 2019; Odenweller et al., 2020; Walls,

Helms, & Grzywacz, 2016). 결과적으로 취업모

는 비취업모와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집중적

모성에 대해 접근하고 재정의하는 모습을 보

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 통근하면서

자녀와 그 주변 환경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떨

어져 있는 대신 온라인이나 대중매체 채널을

사용하여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얻음으로

써 좋은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수행할 수 있

다. Chan(2008)은 홍콩의 취업모 집단이 육아

웹사이트에 참여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이러

한 가상 공간이 취업모에게 유급 노동과 가사

수행을 동시에 해낼 수 있다는 위안과 성공

경험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즉 다중역할을 수

행하는 취업모에게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관념

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과 심리적 기제

가 중요해지며, 결과적으로 자녀교육정보채널

의 선택과 양육역량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 취업 여부를 고

려하여 자녀교육정보채널, 양육역량과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보고, 우선적 교

육정보채널의 사용이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혼재된 견해를 확인해보

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령기 가족 및 교육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학부모 연구

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머니 학부모가 겪는

심적 어려움과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자녀교육정보채널, 양

육역량과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의 구조적 관계

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자녀교육정보채널, 양

육역량과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의 구조적 관계

에서 취업 여부(취업/비취업)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의 학부모교육참여패널 4차년도(2020년) 자료

를 사용하였다. 학부모교육참여패널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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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평균

자녀 성별 여아 160명 (53.3%)

남아 140명 (46.7%)

어머니 연령 41.1세

어머니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40명 (13.3%)

2~3년제 대학 졸업 83명 (27.7%)

4년제 대학 졸업 172명 (57.3%)

대학원 졸업 5명 (1.7%)

아버지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39명 (13.0%)

2~3년제 대학 졸업 61명 (20.3%)

4년제 대학 졸업 186명(62.0%)

대학원 졸업 14명 (4.7%)

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152명 (50.7%)

비취업 148명 (49.3%)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N = 300)

사회의 맥락에서 자녀 성장에 따른 학부모의

역할과 교육참여 특징 등을 살펴보기 위해 구

축된 종단 자료이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할당 표집을 하였고, 자녀 성별과 맞벌이 여

부를 고려한 균등비율 표집이 이루어졌다. 첫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 2017년 3월인 학부모

를 대상으로 1차년도 조사를 실시한 후 자녀

의 진급에 맞추어 2020년 4차년도 조사까지

진행되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4차년도의

전체 어머니 응답자 308명 중에서 자녀교육정

보채널을 알아본 문항에 대해 기타 범주로 응

답한 8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초등학교 4

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총 300명을 연구참여

자로 설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자녀 성별의 경우 여아

는 160명, 남아는 140명으로 집계되었다. 어머

니의 평균 연령은 41.1세로 나타났으며, 어머

니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 졸업이 57.3%로 가

장 많았고, 아버지 교육수준 역시 4년제 대학

졸업이 62.0%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는 취업

여부에 따라 취업모 152명, 비취업모 148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측정도구

자녀교육정보채널

자녀교육정보채널은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곳에 대한 1순위 응답을 기반으

로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학교, 주

변 학부모, 사설학원을 1순위로 선택한 경우

를 오프라인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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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스타․페이스북 등 SNS)와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 잡지, 육아서적 등)를 1순위로

선택한 경우를 온라인 및 대중매체로 구분하

였다(0: 오프라인, 1: 온라인 및 대중매체).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 중 자녀교육정보채널로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어머니는 176명, 온라

인 및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어머니는 124명

이었다.

양육역량

양육역량은 정계숙과 최은실(2013)이 개발한

‘부모 참 역량’ 척도를 정계숙, 박희경과 차지

량(2016)이 단축형으로 타당화한 척도에서 ‘양

육역량’에 해당하는 8개의 하위요인, 총 24문

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하위요인은 자녀

발달 특징․욕구 이해, 부모-자녀관계 이해,

건강한 부모관 갖기, 자녀 삶과 양육의 방

향․목표설정, 민주적 양육, 반응적․공감적

양육, 자녀 생애 진로 개발, 발달․학습 지원

환경 제공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3문항으로

구성된다. 양육역량을 측정하는 문항 예시에

는 ‘나는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지식을 아이

와의 상호작용에 적절하게 활용한다’, ‘나는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인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등이 있다.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은 5

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

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

니의 양육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

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5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학부모역할 스트레스는 강희경(2003)이 개

발하고 타당화한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영역 중 ‘학부모역

할 스트레스’ 영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 예시로

는 ‘아이가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아이의 적성을 잘 찾아줄

수 있을지 걱정된다’ 등이 있다.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하는 학부모 역할에

따른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의 17문항은 문항 묶음(item

parceling)을 이용하여 3개의 측정변인으로 재

구성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단일요인의 변수

를 분석할 때 추정 모수가 늘어나 표준오차가

커지는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Kishton &

Widaman, 1994). 이 연구에서는 3개의 요인으

로 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문항

묶음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변인들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9 ∼ .87로 양호한 수준

이었다.

통제변인

어머니의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배경으로 자녀

성별(0: 여아, 1: 남아), 어머니 연령, 어머니

와 아버지의 교육수준(0: 4년제 대학 졸업 해

당 없음, 1: 4년제 대학 졸업 해당)을 통제변

인으로 설정하였다. 교육수준에 따라 특정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이 달라

질 수 있음에 근거하였다(Plantin & Daneback,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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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취업모 비취업모

N(%) / M (SD) N(%) / M (SD) t 왜도 첨도

자녀교육

정보채널

오프라인 89 (58.5%) 87 (58.8%)

온라인 및 대중매체 63 (41.5%) 61 (41.2%)

양육역량 3.64 (.46) 3.68 (.41) .72 -.16 3.90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2.72 (.62) 2.74 (.64) .25 -.23 2.93

표 2.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른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량

3. 자료분석

자료는 Stata version 17.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 연구변

인에 대해 기술통계 값을 산출하고 카이제곱

검정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일반적 경

향 및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를 확인

하였다. 또한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변인 간 관계를 파악하였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양

육역량 및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잠재변인들이

적합한 측정변인들로 구성되었는지 알아보고

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구조모형

검증으로 모형 적합도와 연구 변인들 간 경로

를 확인하였다. 셋째, 구조모형 경로에서 취업

모와 비취업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

형에서 설정한 매개변인에 대해 효과분해 및

부트스프래핑(표본 수 5,000)을 이용하여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자녀교육정보채널, 양육역량과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의 구조적 관계

주요 변인의 일반적 경향과 상관관계

주요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고, 어머

니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

다(표 2 참조). 먼저 어머니가 1순위로 이용하

는 자녀교육정보채널은 취업모의 경우 오프라

인 89명(58.5%), 온라인 및 대중매체 63명

(41.5%)으로 나타났고, 비취업모의 경우 오프

라인 87명(58.8%), 온라인 및 대중매체 61명

(41.2%)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자녀교육정보수집 채널은 취업유무

와 관계없이 매우 유사한 양상을 띄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역량 평균

은 취업모와 비취업모 각각 3.64(SD = .46),

3.68(SD = .41)로 비교적 높았다.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평균은 취업모와 비취업모 각각

2.72(SD = .62), 2.74(SD = .64)로 중간수준보다

약간 높았다. 두 변인 모두 취업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어머니가 자녀교육정보채널로 오프

라인에 비해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을 이용

하는 경우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

을 보였고(r = -.13, p < .05), 양육역량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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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1 자녀교육정보채널 -

2 양육역량 .17** -

3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13* -.37*** -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잠재변수 측정변수 B S.E. β

양육역량

양육역량1 1 .80

양육역량2 1.06*** .06 .89

양육역량3 .96*** .06 .85

양육역량4 .96*** .06 .83

양육역량5 .85*** .07 .68

양육역량6 .94*** .06 .78

양육역량7 .97*** .07 .71

양육역량8 .83*** .06 .76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학부모역할 스트레스1 1 .61

학부모역할 스트레스2 1.23*** .12 .80

학부모역할 스트레스2 1.22*** .14 .81

χ2 df TLI CFI RMSEA

117.86 43 .952 .962 .076

*** p < .001.

표 4.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 및 적합도 지수

적 상관을 보고하였다(r = .17, p < .01). 또한

어머니의 양육역량은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 =

-.37, p < .001). 이는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

널을 1순위로 이용하는 어머니는 오프라인 채

널을 1순위로 이용하는 어머니보다 양육역량

이 높고 학부모역할 스트레스가 낮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측정모형 검증

어머니 양육역량 및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잠재변수가 측정변수에 의해 타당하게 설명되

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여덟 개의 측정변수가 양육역량

요인에 부하되고, 세 개의 측정변수가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 요인에 부하되는 모형을 검증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형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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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S.E. β

자녀교육정보채널 →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06 .06 -.06

자녀교육정보채널 → 양육역량 .16** .05 .18

양육역량 →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47*** .08 -.43

** p < .01. *** p < .001.

표 5.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경로 추정치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자녀교육정보채널 → 양육역량 →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08 .03 -.13 -.02

표 6. 부트스트랩핑을 통한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도는 χ2 = 117.86(df = 43, p < .001), TLI =

.952, CFI = .962, RMSEA = .076으로 나타났

다. 또한 측정변수의 표준화 요인적재량은

.61~.89로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조모형 검증

어머니의 자녀교육정보채널, 양육역량, 학부

모역할 스트레스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어머니를 대상으로 구조모형을 검

증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χ2 = 186.00(df = 92,

p < .001), TLI = .944, CFI = .953, RMSEA =

.058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의 경로별 모수추

정치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자녀교육정보채널로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 및 대중매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어머니의 양육역량이 높았으며(β = .18, p <

.01), 양육역량이 높을수록 학부모역할 스트레

스가 감소했다(β = -.43, p < .001). 자녀교육

정보채널이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

치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간접 경로를 통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

증하기 위해 효과분해 빛 부트스프래핑을 실

시한 결과,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

(95% CI:[-.13, -.02])에 0을 포함하지 않았다(표

6 참조). 어머니의 자녀교육정보채널이 양육역

량을 매개로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른 다집단 분석

취업 여부에 따른 모형 동일성 검증

어머니의 자녀교육정보채널, 양육역량, 학부

모역할 스트레스의 구조적 관계가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

펴보고자 동일성 검증을 통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의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측정척도를 동일하게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교육정보채널, 양육역량과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의 관계: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 59

χ2 df TLI CFI RMSEA ◿χ2 ◿df

기저모형 186.00 92 0.944 0.953 0.058

형태동일성 모형 303.20 184 0.930 0.942 0.066

측정동일성 모형 309.46 193 0.935 0.943 0.064 6.26 9

구조동일성 모형 456.60 219 0.883 0.883 0.085 147.14*** 26

*** p < .001.

표 7. 모형 동일성 검증

경로
취업모 비취업모

B S.E. β B S.E. β

자녀교육정보채널 →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03 .08 .04 -.13 .09 -.13

자녀교육정보채널 → 양육역량 .20* .08 .21 .12 .07 .14

양육역량 →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51*** .10 -.52 -.41*** .12 -.33

* p < .05. *** p < .001.

표 8. 어머니 취업여부별(취업모/비취업모)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구조동일성

검증으로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구조모형이 통

계적으로 다르며,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라

변인 간 영향력이 유의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에 따라 측정동일성 모형을 최종

적으로 채택하고,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구조

모형을 살펴보았다.

취업 여부에 따른 구조적 관계 차이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구조모형에서 보고된

경로별 모수추정치는 표 8에 제시하였다. 먼

저 취업모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취업모가 자녀교육

정보채널로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 및 대중

매체를 1순위로 이용할 경우 양육역량이 높았

으며(β = .21, p < .05), 양육역량이 높을수록

학부모역할 스트레스가 감소했다(β = -.52, p

< .001). 간접 경로를 통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프래핑을 실시한 결

과,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95%

CI:[-.19, -.01])에 0을 포함하지 않았다(표 9 참

조). 즉 취업모의 자녀교육정보채널이 양육역

량을 매개로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비

취업모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그림 2 참조). 비취업모의 자녀교육정

보채널이 양육역량과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

나, 양육역량이 높을수록 학부모역할 스트레

스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33,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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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취업모 집단 구조모형
* p < .05. *** p < .001.

경로 추정치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자녀교육정보채널 → 양육역량 →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10 .05 -.19 -.01

표 9. 취업모 집단 구조모형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그림 2. 비취업모 집단 구조모형
*** p < .001.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초등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교육정보채널, 양육역량과 학부모역할 스

트레스의 구조적 관계가 어떠한지, 이러한 관

계가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

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와 관련 논의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가 주요 자녀교육정보채널로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을

이용하는 경우 양육역량이 증가하고, 양육역

량이 높아질수록 학부모역할 스트레스가 줄어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교육정보채널, 양육역량과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의 관계: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 61

든다. 즉 어머니의 자녀교육정보채널은 양육

역량을 매개로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에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이 부모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김미혜, 김희진, 2007; McDaniel et

al., 2012; Xie et al., 2021). 이 연구 분석 결과,

온라인 및 대중매체를 1순위로 활용하는 학부

모가 오프라인을 1순위로 활용하는 학부모 보

다 양육역량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는 온

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을 주요한 자녀교육정

보채널로 이용하는 어머니의 경우, 온라인 커

뮤니티에서 자신에게 적절한 정보를 취사선택

하고, 관련 정보를 통해 대리적인 경험을 하

거나 이를 직접 실천하면서 양육역량의 향상

을 경험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김미혜, 김희진,

2007). 어머니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자녀교육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양육에 필요한 지

식을 학습하고, 양육자로서 자신의 경험과 생

각에 대한 동의를 구하며 공감대를 형성함으

로써 역량의 향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는

온라인 공간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초보 어

머니를 비롯하여 여성 집단의 역량 강화

(empowerment)를 주제로 반복적으로 검증되어

온 관계이기도 하다(Madge & O’Connor, 2006;

Mądra-Sawicka et al., 2020; Valtchanov et al.,

2014). 또한 대중매체는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를 제공하는 동시에 문화를 형성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기능해온 만큼 개인의 전문성과 신

념, 태도를 강화하거나 보완하며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Igbinoba et al., 2020). 어머니는 TV와

라디오, 서적 등의 매체를 통해 자녀교육 및

양육에 대한 가치관과 실천 방법을 새롭게 배

우거나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양육역량의 향상

을 도모할 수 있다. 실제로 대중매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의 주요 출처로 기능하면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들의 양육에 개입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인정받아 왔다(Sanders & Prinz, 2008).

한편 오늘날 각종 미디어가 가족의 삶에 만

연하고 때로 포화되어 있는 현상을 고려했을

때,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이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손쉽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

한다는 사실은 크게 놀랍지 않다(Wolfers &

Schneider, 2021). 그러나 이들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심리적 기제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데, 이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자녀교육정보채널 선택과 학부모역할 스트레

스 간 관계를 이해할 때 양육역량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양육역량이 증

가할수록 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지각하는 스

트레스가 감소한다는 선행연구(Bloomfield &

Kendall, 2012; Hong & Liu, 2021; Raikes &

Thompson, 2005)와 맥락을 같이한다. 역량감이

높은 어머니는 새로운 문제나 상황에 직면했

을 때 이를 위협이 아닌 도전으로 인식함으로

써 스트레스를 능숙히 다루고 해소하는 경향

을 보이므로(Bandura, 1982; Raikes & Thompson,

2005), 어머니가 학부모로서 감당해야 하는 역

할수행과 부담으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양육역량

과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전자가

부모로서 갖춘 지식과 태도, 수행 능력 등을

아우르는 심리적 지표라면(정정화, 홍예지, 이

강이, 2019), 후자는 특정 역할에 적합한 기능

을 수행하려는 요구에서 발생하는 한정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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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심리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

국사회에서의 학부모 위상을 고려할 때, 학령

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학부모역할은 일상에

서 실천하고 성찰해야 하는 하나의 정체성이

기도 하다(강문정, 강대중, 2017). 이러한 관계

성을 고려하면, 어머니가 부모로서의 수행 능

력을 보여주는 양육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자

신의 주요 정체성 중 하나인 학부모역할 수행

에서 비롯된 긴장을 완화시켜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라 주요 변인

간 관계가 달라지며, 구체적으로 취업모가 온

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을 이용하면 양육역량

이 증가하고 그 결과 학부모역할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반면 비취업모의 온라인 및 대중매

체 채널 이용은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

으며, 양육역량이 높을수록 학부모역할 스트

레스가 줄어든다. 이는 온라인이나 대중매체

채널을 통한 어머니의 정보수집이 양육역량

의 증진(김미혜, 김희진, 2007; Filik-Uyanık &

Demircan, 2021; Rahayu & Haningsih, 2021)과 정

서적 안정(McDaniel et al., 2012; Xie et al.,

2021)으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들을 부분적으

로 지지하는 결과로서, 어머니가 학부모로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취업

여부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대사회에서 집중적 모성 이데올로기는 어

머니의 교육정보습득과 같은 교육적 참여 및

지원과 맞닿아있다. Lehner-Mear(2021)는 오늘날

의 어머니가 초등학생 자녀의 숙제와 학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이러한 행위를 공개적으

로 밝힘으로써 자신을 집중적인, 좋은 어머니

로 정의하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모성

관념은 일부 어머니로부터 비판받지만, 다른

어머니로부터는 존중받으면서 모순적이고 경

쟁적으로 발전해왔고,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 노릇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

다(Pedersen, 2016; Pedersen & Smithson 2013).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취업모는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는 사회문화적 관념

속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

낀다(Haslam et al., 2017; Lamar et al., 2019;

Odenweller et al., 2020; Walls et al., 2016).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정보를 얻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유용하고 믿음직한 자

신의 채널을 확보하는 일은 중요한 사항일 것

이다. 취업모에게 온라인과 대중매체 채널은

주변의 압력과 판단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공간과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때 취업

모는 좋은 어머니의 개념을 자신에게 유리하

고 적합하게 재해석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Johnston과 Swanson(2007)은 취업모가 집중적

모성을 이용가능성의 특성만이 아닌 정서적이

고 심리적인 측면으로 재정의하는 경향이 있

음을 밝혔는데, 유사한 맥락에서 Chan(2008)은

취업모가 육아 관련 온라인 카페에 접속하면

서 자녀와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어머니 정체

성을 수행한다고 인식함을 강조하였다. 즉 취

업모가 시간과 에너지 사용에 부담을 주는 오

프라인 채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을

사용해서 교육정보를 습득한다면, 자신이 놓

인 맥락에서 집중적 모성을 해석하고 달성함

으로써 양육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역량

의 향상을 경험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반면 이 연구의 결과에서 비취업모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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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채널로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 및

대중매체를 사용한 경우에는 양육역량의 증가

가 나타나지 않았고, 양육역량의 증가만이 직

접적으로 학부모역할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는 자신의 역

할수행에 대해 다른 학부모나 교육관계자 등

지인으로부터 평가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Loudon, Buchanan, & Ruthven, 2016), 비취업모

는 사회문화적 관념으로부터 비교적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Odenweller

& Rittenour, 2017). 비취업모 자신도 좋은 어머

니의 개념을 전업주부로 정체화하고, 자신의

위치와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수집을 정당화하

면서 이를 취업 어머니와 대비시키는 특성을

보인다(박혜경, 2009). 이는 비취업모가 자녀교

육정보 습득을 위해 특정 채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유능

함에 대한 고민과는 무관하게 작용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더욱이 비취업모는 오프라인 채널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에서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모성을 다방면으로 시도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는데, 이는 시간과 에너

지 사용의 문제만은 아니다. 박혜경(2009)은

학부모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취업모가 부족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진정한 내

부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배타성을 보

이며, 별도의 친밀한 모임은 전업주부를 주축

으로 발전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이

러한 맥락을 고려하면, 비취업모가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을 이용할 때 받는 사회적 지지

와 공감대의 형성, 대리적 경험의 기회가 크

게 두드러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비취업모가 오프라인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방

식에서 취업모와 차이를 보이는 것처럼 온라

인 커뮤니티 내에서 이들은 서로 다른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고(여민선, 배소영, 2016),

이는 비취업모 양육역량의 강화로 이어지기에

는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

널이 취업모에게 헌신적 양육의 일면으로서

자녀교육정보수집을 지원하고 주변의 판단으

로부터 벗어나 다른 학부모와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역량

강화를 이끌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학부모역할

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비취업모의 경우 자녀교육정보채널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양육역량의 향상이 학부모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주

요 방안임을 보여준다. 종합했을 때, 어머니가

지각하는 학부모역할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

해서는 취업 여부에 따른 차별화된 중재 방안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취업모에

게는 온라인이나 대중매체 채널을 활용하여

자녀교육 관련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구체적

사례를 공유하는 방안과 더불어 채널 내에서

학부모 간 소통을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비취업모의 경우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비취

업모의 정보채널 이용 동기나 관련 효과를 밝

히기 위한 시도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학부모가 주로 활

용하는 자녀교육정보채널을 온라인 및 대중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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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학

부모가 우선적으로 채널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학

부모는 온라인 및 대중매체의 정보가 신뢰성

이 높아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접근성이 높

으므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

서는 채널의 종류와 함께 채널 선택의 사유를

함께 고려하여 양육역량과 학부모역할 스트레

스의 관계를 함께 살펴볼 의의가 있다고 생각

된다.

둘째, 자녀교육정보채널을 측정함에 있어

어머니의 1순위 응답에 기반한 단일문항을 사

용함으로써 채널을 이용하는 시간이나 몰입도,

다채널 이용 수준 등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현대사

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은 하나의 매체를 집중

적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여러 매체를 동시적

으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며(민정원 등,

2014) 이러한 현상은 자녀교육정보채널을 이

용하는 어머니 집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 물론 다양한 유형의 매체 중에서도

개인이 우선적으로 선택한 채널이 가지는 심

리적 의미와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나,

후속 연구에서는 채널 이용에 대한 다방면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함으로써

어머니의 학부모역할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

다. 나아가 온라인 채널의 경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온라인 카페 등 각 플랫폼

이 가지는 성격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어머니

가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채널을 세분

화하여 분석하는 것도 흥미로운 논의를 가능

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자녀교육정보의 가치와 가용성이

나날이 증가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어

머니가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정보채널이 양육

역량을 매개로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검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부모의 정보수집에 관한 기존 연구가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에 초점을 두고 이루

어진 한계(Jang et al., 2017)를 넘어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학부모를 대상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학부모역할 스트레스를 해

소하기 위한 온라인 및 대중매체 채널 활용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학부모역할과 직

업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역할과중을 겪는

취업모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한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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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s between Educational Information-Seeking Channels,

Parenting Competence, and Parental Role Stress

of Mothers of 4th Graders:

Differences According to Mothers’ Employment Status

Park, Hayeon Kim, Daewoong Lee, Kangyi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s between educational information-seeking channels, parenting competence,

and parental role stress of mothers. We examine whether these relationships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mothers' employment status. Accordingly, 300 mothers of 4th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from 4th year data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Parent Educational Involvemen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adopted, and the significance of mediating effect was verified by bootstrapping. A

multigroup analysis was conducted to test the role of mothers' employment status as a moderator.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thers who used online and mass media channels as their main

information-seeking channels, had higher parenting competence than mothers who mainly used offline channels.

As parenting competence increased, parental role stress decreased. Second, this relationship showed different

patterns depending on mothers' employment status. For employed mothers, the use of online and mass media

channels increased their parenting competence, and reduced parental role stress. For non-employed mothers, the

use of online and mass media channel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the higher the parenting competence,

the lower the parental role stress. Our results highlight the possibility of using online and mass media channels

to relieve the stress of parental roles in times when the value and availability of educational information for

children is increasing daily. The findings suggest practical directions for supporting employed mothers who are

overburdened by performing both parental and professional r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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